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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JB 전략, 팁 그리고 관례 
 

 

 

 

“Composite/Aggregate/Coarse-
Grained Entity Bean” 패턴을 사용하지 
말라 

 

“Composite Entity Bean” 패턴(“Aggregate Entity Bean” 패턴 또는 
“Coarse-Grained Entity Bean” 패턴으로도 알려져 있다)은 EJB 1.x 
스펙을 만족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은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엔티티 빈과 통신하면서 생기는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패턴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속 객체(dependent object)라고 불리는 엔티티 
타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종속 객체란 엔티티 빈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평범한 자바 클래스이다. 종속 객체의 문제점은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CMP로 만들 수 없으며, BMP로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BMP에서 종속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은 독자적인 영속성 엔진을 만드는 것 만큼 어렵다. 

 

엔티티 빈이란 말 그대로 ‘엔티티’나 애플리케이션의 도메인 객체를 
표현한 것이다. EJB 2.0부터 CMP가 강화(로컬 인터페이스를 
포함)되었기 때문에 엔티티 빈은 설계상의 도메인 객체를 원하는 만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EJB 2.0에서는 종속 객체는 
물론 “Composite Entity Bean” 패턴도 권하지 않는다. 엔티티 빈이 
호출될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트랜잭션 문제나 보안 문제가 
부담스럽다면, 안하면 된다. “Session Façade”로부터 가져오는 엔티티 
빈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을 지원해주기만 하면 되고(tx_supported), 
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Session Façade”에서 
트랜잭션과 보안에 대한 문제를 선언하고 확인해 준다. 수많은 J2EE 
서버 업체가 말했듯이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에 정의된 게 없으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트랜잭션과 보안에 관련된 작업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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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B 2.0 CMP 엔티티 빈을 확인할 수 있게 

“Field” 이름 규약을 사용하라 
 

EJB 2.0 CMP 엔티티 빈은 추상 클래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CMP 
엔진이 개발자를 대신해서 그 아래 자세한 로직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 개발자는 getXXX/setXXX 메소드에 접근할 
수 없다. abstract로 정의되어 있고 구현은 컨테이너가 하기 때문이다. 
로컬 인터페이스에서는 다른 EJB가 엔티티 빈의 작은 단위의(fine-
grained) get/set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통해 get/set 메소드를 드러내려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set 메소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자가 설정된 
데이터를 문법 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et 메소드에 대한 이름 규약과 위임 체계(delegation scheme)만 
정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로컬 인터페이스에서 CMP가 생성한 
setXXX 메소드(XXX라는 애트리뷰트에 대한)를 도출하기 보다는 
setXXXField 메소드를 도출하라. 이 setXXXField 메소드에서 개발자는 
적절한 확인 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가 생성한 setXXX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위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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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 빈에서 “Value Object/Data 
Tranfer Object”를 주고 받지 말라 

 

엔티티 빈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설정하는데 “Value 
Object”(“Data Transfer Object”로 더 알려진)를 사용하는 패턴도 EJB 
1.x 이후로 권하지 않는 패턴 중 하나이다. 이 패턴은 원래 
클라이언트가 엔티티 빈의 get/set 메소드를 리모트 호출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대신 엔티티 빈의 애트리뷰트 집합을 가진 DTO를 주고 
받음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엔티티 빈 
유지보수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DTO를 엔티티 빈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Data Transfer Object Factory” 패턴을 참고하라. 

 

다행히 로컬 인터페이스를 퉁해 엔티티 빈의 자잘한 get/set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엔티티 빈을 드나드는 데이터로 DTO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것이다. “Data Tranfer Object”는 이제 티어 
사이(클라이언트와 “Session Façade”)의 통신에 사용하는 데이터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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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용할 자신이 있으면 

“Singleton”을 사용해도 좋다 
 

EJB 안에서의 “Singleton”의 역할에 대해 두려움, 불확실함, 의혹이 
짙다. “Singleton” 패턴 원저(GoF에 의해 쓰여진 영원불멸의 고전 
“Design Patterns”)에 따르면 그 자신에 대한 정적(static) 인스턴스를 
갖으며 애플리케이션에서 단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EJB 스펙은 정적 필드나 동기화 
원형(synchronized 키워드 같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것을 EJB에서 “Singleton”을 호출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다. “Singleton” 그 자체가 정적 필드와 synchronized 키워드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EJB 쓰레드가 “block” 될지도 모르는 읽기-
쓰기(read-write)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Singleton”을 사용해서 
잘못될 일은 없다. 스펙에서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읽기 
전용 작업에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EJB에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Singleton”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고전적인 방법대로 
애플리케이션에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서버 JVM당 하나씩 생성되며, 보통 클래스 
로더(class loader)당 하나씩 생성된다(배치된 ejb-jar는 각각 독립된 
클래스 로더를 가지며, 각각의 “Singleton”을 갖는다). 

 

복사본이 몇 개가 되어도 상관없고 “block”이 없는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Singleton”을 사용하라. 하지만 무 상태 세션 빈처럼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풀링과 메모리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 “Singleton”을 
사용하지 말라. 프라이머리 키 생성기(“Primary Key Generator”, EJB의 
UUID나 “Sequence Block” 패턴) 같은 것은 무 상태 세션 빈보다 
가볍고 효율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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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스케줄된 작업을 

행하라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시간과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계산의 결과값을 UI에 표시하기 위해 매번 EJB 계층에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낭비이다. 

 

“TheServerSide.com”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 카운트의 
경우를 보자. 이를 위해 페이지가 표시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select count(*) from users 쿼리를 실행하도록 할 것이다. 120,000명의 
사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분당 처리되는 페이지가 많다면 이 쿼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일이 분명 성능에 해가 된다. 

 

그 대가는 얼마 안되는 사실감이다.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유닉스 크론(Unix Cron)이나 “J2EE Scheduler Flux” 같은 스케줄링 
도구(scheduling tool)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계산한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하도록 한다. JSP라면 jsp:include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서버에게 쿼리를 실행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대로 하면 분명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이제 UI의 각 부분을 꼭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라. 
읽기만 하는 UI라면 굳이 매번 EJB 계층에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스케줄된 작업으로 처리하라. 

 

 

 


